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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주의, 반추, 우울의 관계: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

박 지 연 이 인 혜‡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완벽주의가 적응적 요소와 부적응적 요소로 구분되어 있고, 이 두 요소는 우울에 상반

된 영향을 미치며, 적응 및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의 매개효과가 차별적인지

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아울러 부적응적 완벽주의 중에서도 우울에 대한 설명력이 큰 하

위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남녀 대학생 735명에게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MPS), 반

추 반응양식 척도(RDQ), 우울 척도(CES-D)를 실시하였고, 이중 705명의 자료를 요인분석 및 회

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완벽주의는 적응적 요소와 부적응적 요소

로 구분됨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적응적 완벽주의는 우울과 상관이 없었고 반추의 매개효과도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경우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우

울과의 관계에서 반추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 하위 요인들 중에서 ‘부

모의 기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요인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매개효과에서 성차가 있었는

데, 남성의 경우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 간에 반추의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고, 여성에서는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부적응적 완벽주의 하위 요인 중 특히 ‘부모의 비난’과 우울의 관계에

서 남자는 반추의 완전 매개효과가 여자는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완벽주의는 적

응적 및 부적응인 요소로 구분되며, 부적응적 완벽주의만이 우울과 관련이 있고, 반추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이 우울감정을 경험하는데 관여하는 인지적 매개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반추, 우울

†본 논문은 이인혜의 지도를 받은 박지연의 석사학위논문을 재구성한 것임.

본 논문은 2010년 임상심리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논문으로 발표되었음.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인혜,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Tel: 033-250-

6850, E-mail: inheyi@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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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동의하는 정의는 없지만, 완벽주의

(perfectionism)란 성격을 구성하는 인지 신념의

하나로서(Obsessive Compulsion Cognitive

Working Group, 1997), 결점이 없는 상태를 추구

하는 것을 지칭한다(Flett & Hewitt, 2002: 박현주

이동귀, 신지은, 서해나, 차영은, 2013, p.19에서 재

인용). 일의 정확성과 완성도 측면에서 볼 때 완

벽주의는 긍정적인 결과와 연결된다고 기대되기

에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특성이다. 하지만 연구

초기에는 완벽주의를 부정적인 결과와 연결되며,

단일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즉, 완

벽주의를 비합리적 또는 역기능적 신념과 동일시

했으며, 따라서 완벽주의가 높은 개인은 많은 심

리적인 문제와 갈등을 경험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완벽주의가 우울, 강박, 알콜중독, 섭식장애, 성격

장애 등의 임상적 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으로 확인되기도 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Pacht, 1984; Burns & Beck.

1978). 그러다가 1990년대 초에 이르러 완벽주의

가 다차원적 개념임이 주장되기 시작했다. Frost,

Marten, Lahart 와 Rosenblate(1990)는 완벽주의

가 ‘실수에 대한 염려’, ‘개인적 기준', ‘부모의 기

대’, ‘부모의 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 ‘조직화’라

는 여섯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고, Hewitt

와 Flett(1991)도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

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라는

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노

선을 따르는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완벽주의 하위

차원들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완벽주의가 다차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완벽주의는 성격장

애(정현강, 2007; Ttrka, Waldron, Graber, &

Brools-Gunn, 2002; Fairburn, Cooper, Doll, &

Welch, 1999), 불면증(Vincent & Walker, 2000)

같은 부정적인 결과와만 연결되어 왔다.

완벽주의 하위 차원들이 다양하고 또 개념 상

서로 복잡하게 연결됨에 따라 하위 차원들을 적

응적 요소와 부적응적 요소로 구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Frost, Heimberg, Holt, Mattia

와 Neubauer(1993)는 이미 개발된 다차원적 완벽

주의 척도들(Frost et al., 1990; Hewitt et al.,

1991)을 요인분석 하여 부적응에 해당하는 ‘평가

염려’ 요인과 적응에 해당하는 ‘성취요구’ 요인으

로 구분하였다. Rice, Ashyby와 Slaney(1998)도

선행연구자들(Frost et al., 1993; Slaney &

Johnson, 1992)의 척도를 요인 분석하여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분리해냈다.

Rice 등(1998)은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자기존중감

을 낮추고 우울을 높이지만, 적응적 완벽주의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Burgman,

Nyland와 Burns(2007)도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후

회, 인지적 역기능, 정서적 억압, 우울 등과 관련

이 있고, 적응적 완벽주의는 삶의 만족과 최선의

의사결정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반

적으로 적응적 완벽주의는 만족이나 기쁨을 경험

할 수 있고, 상황에 맞게 기준을 수정할 수 있으

며, 성취 가능한 기준을 설정하고, 성공에 대한 추

구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등

과 연결된다. 반면에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노력에

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고, 융통성 없는 높은

기준, 비현실적/비합리적으로 높은 기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를 피하는 것에 집중하는 등과

연합되어 있다(Flett & Hewitt, 2002: 박현주 등,

2013 에서 재인용). 이처럼 완벽주의의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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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극명하게 대비되기에, 최

근 연구들에서는 다른 변인들과 연계할 때 이 두

요소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초기부터 완벽주의는 우울 취약성 중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고, 완벽주의를 2 요인으로 구분하여

우울과 연결시켰을 때도 공통적으로 평가염려 완

벽주의는 일관되게 우울과 관계가 있었다

(Dunkley, Blankstein, Halsall, Williams, &

Winkworth, 2000; Enns & Cox, 1999; Frost et

al, 1993). 이는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자기비판으

로 인하여 자신을 책망하고 무가치감과 절망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Blatt, 1995).

반면, Klibert, Langhinrichen-Rohling과 Saito

(2005)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우울과 관련이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완벽

주의와 우울간의 관계는 고려한 하위 차원이 무

엇이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울 취약성으로 완벽주의보다 더 많이 거론되

고 있는 인지 변인이 반추다. 반추(rumination)는

목표의 불일치에 의해 유발되고, 비의도적으로 반

복되는 사고이다(Martin & Tesser, 1996).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책을 찾는 문제해결적 사고와는 달

리, 반추는 보속증적 인지기제로서 심리적 및 생리

적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질환과

관련되는 만성적인 병리를 초래할 수 있다

(Brosschot, Dijk, & Thayer, 2002; Brosschot,

Pieper, & Thater, 2005). Abela, Brozina, Haigh

(2002)는 청소년기부터 잠재적인 우울 수준을 예측

할 수 있는 변인이 반추라고 주장했고, Flett,

Coulter, Hewitt와 Nepon(2011)도 반추가 완벽주

의적 자동사고,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우울 및 걱

정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경험적 연구들

은 자기 지향적 및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는 일관

되게 반추의 상승과 연합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Flett et al. 2011; Blankstein & Lumley 2008;

O'Connor & Marshall, 2007; Flett, Madorsky,

Hewitt & Heisel, 2002). 즉, 완벽주의적인 사람들

은 목표에 관하여 완벽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목

표의 실패에 대해 반추하며, 이상적인 자기와 실제

의 모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과

실제의 괴리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Hewitt & Flett, 2002).

Nolen-Hoeksema(1991)은 반추와 우울간의 관

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반응양식 이론을 제안했으

며, 반응양식을 ‘주의전환’과 ‘반추’로 구분하였다.

이 중 반추 반응양식이 우울증상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서, 우울한 기분에 대한 생각에 빠

지게 함으로써 우울의 악순환에 기여한다고 하였

다. 여러 연구들에서도 반추가 우울 기분을 악화

시키고 우울 증상을 심화시키며 우울의 질병 기

간을 연장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이인혜, 2008;

Harrington & Blankenship, 2002; Just & Alloy,

1997; Kueher & Weber, 1999; Nolen-Hoeksema,

2000; Nolen-Hoeksema, Parker, & Larson, 1994).

이를 토대로 볼 때 반추는 우울에 관한 중요한

설명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반추는 우울뿐만 아니라 완벽주의와도 연결되는

개념이다. 그 이유는 완벽주의의 중요 요소 중의

하나가 부정적 반추이기 때문이다(Ito, Takenaka,

& Agari, 2005). 즉 완벽주의의 반추 요소가 우울

에 이르는 과정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완벽주의와

반추가 연합되어 있다는 주장들(DiBartolo, Dixon,

Almodvar, & Frsot, 2001; Feltt et al., 2002, Frost

et al., 1997)에 따르면 완벽주의자들은 시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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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오랫동안 자신의 실수를 반추하는 경향이 있

다. 국내에서 행해진 김현정과 손정락(2007)의 연

구에서도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은 대학생이 적

응적 완벽주의적인 대학생들에 비해 반추를 더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주의와 반추가 연합되어 있고, 완벽주의와

반추 모두 우울의 유발 · 유지 · 심화에 기여하기

에 연구자들은 이 세 변인 간의 관계에서 반추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개인의 완벽

주의 성향이 반추를 유발하고, 반추를 통해 스트레

스가 지속되어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기대되었다. 실제로 반추의 매개효과는

국내외 연구들(김현정, 2006; Flett, Madorsky,

Hewitt, & Heisel, 2002)에서 밝혀졌다. 적응적 완

벽주의는 평가 상황 및 과제수행 상황 하에서 부

정적인 정서와 자멸적인 행동을 덜 일으키고 과제

에 초점을 덜 맞추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ieling, Israeli, Smith, & Antony, 2003; Enns et

al., 2001; Rheaume et al., 2000). 또한 적응적 완벽

주의는 정신병리를 완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없었다(Bieling, Israeli, Smith, & Antony, 2004).

하지만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반추를 거쳐 부정적

정서와 연결되었다. Patrick, Caroly과 Danielle

(2008)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 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반추가

매개한다고 하였다. 김현정(2007)은 평가염려 완벽

주의에 관한 연구에서 반추는 비생산적이고 반복

적인 사고로서 인지적 경직성을 증가시키고 스트

레스를 지속시켜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부적응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적응적이든 부적응적이든 완벽주의의 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반추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특

히, 김현정(2007)의 연구에서는 ‘걱정’과 ‘반추’를

함께 반복사고로 정의함으로써, 우울과 관련하여

반추의 효과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완벽주의의 적응적 또는 부

적응적 면면은 우울 같은 임상적 변인과 연결시

켰을 때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완벽주의와 섭

식장애의 관계에서 신체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알

아본 연구(Davis, 1997)에서도 높은 적응적 완벽

주의와 낮은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신체자존감의

높은 수준을 예측하는 반면, 낮은 적응적 완벽주

의와 높은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낮은 신체자존감

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적응적 완벽

주의는 정신병리의 발병으로 이끄는 반면, 적응적

완벽주의는 정신병리를 완충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추도 적응적 또는 부

적응적 완벽주의에 따라 우울에 대해 차별적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첫째, 완벽

주의의 하위 차원들이 2 요인으로 구분되는지, 그

리고 우울과의 관계에서 요인들이 각각 적응적인

것과 부적응적인 것으로 구분되는지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둘째, 적응적 및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매개효과에서 하위요인별 및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반추는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

에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특성이기도 하다. 이러한 반추가 적응적 및 부적

응적 완벽주의와 우울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반추의 기제와 역할을 규명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완벽주의, 반추, 우울의 관계: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

- 375 -

우울의 관계에서만 반추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개별 요

인들도 우울과의 관련성이 다를 것이며, 따라서

반추의 매개효과 또한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가 성차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우울기분

이나 우울증상에서, 그리고 반추라는 대처 스타일

에서뚜렷한성차가있기때문이다. 즉여자가남자

보다우울증진단율이높은데, 그이유중의하나가

여자가 남자보다 반추의 대처양식을 더 많이 사용

하기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다(Nolen-Hoeksma &

Girgus, 1994). 또한 남자의경우 애착 양상과상관

없이 “완벽하지 못하고, 타인의 기대에 못 미친다.”

는자각이우울·불안과관련이있다는연구(박현주,

정대용, 2010)도 있다. 이를 근거로 반추가 부정적

완벽주의와우울을매개한다하더라도그관계성에

서는 성차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Frost 등(1990)의 다차원 완벽주

의 척도(FMPS)를 사용하였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FMPS와 Hewitt 등(1991)이 개발한 HMPS를 가

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FMPS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HMPS가 대

인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것인 반면,

FMPS는 개인 내적 상태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이 반추, 우울이라는 개인 내

적 인지/정서 상태 간의 연결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HMPS의 하위 차원들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적응적 완벽주의로 분류되는 자기지향

적 완벽주의가 우울과의 관계에서 혼재된 결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FMPS의 하위 요인들은

일관되게 적응적 또는 부적응적 요소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 기준’과 ‘조직화’가 적응적 완

벽주의로 확인되었다(Enns & Cox, 1999).

본 연구는 ‘성격-인지-정서’ 간의 연결에 초점

을 맞춘다. 완벽주의라는 성격특성이 기분에 긍정

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 과

정에서 반복적 생각이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밝히

는 연구는 훗날 성격심리학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정신병리 영역에서 치료적 함의를 제공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지방 K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 과목을 듣는 남녀 대학생 735명이었다.

이 중에서 외국인 3명과 불성실한 응답자 27명을

제외한 705명(남자, 338명; 여자, 367명)의 자료

를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0.26세(표준편차=2.29)였다.

척도

완벽주의 성향 척도. 본 연구에서는 Frost 등

(1990)이개발하였고, 현진원(1992)이번안한다차원

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t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를 사용하였다. MPS는 총 35문항이며

5점의Likert 척도로구성되어있다. MPS의하위범

주 중 실수에 대한 염려(Concern over Mistake,

CM), 부모의 비난(Parental Criticism, PC), 부모의

기대(Parental Expectation, PE), 수행에 대한 의심

(Doubt about Action DA)을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그리고개인적기준(Personal Standard, PS), 조직화

(Organization, O)는 적응적 완벽주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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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1 Factor2

실수에 대한 염려 .664

부모의 비판 .774

수행에 대한 의심 .542

부모의 기대 .475

개인적 기준 .761

조직화 .573

표 1. 다차원 완벽주의 탐색적 요인분석

모형 χ2 df CFI TLI RMSEA

모형1 1요인 5321.743 560 .436 .365 .110

모형2 2요인 2939.572 553 .717 .678 .078

표 2. 다차원 완벽주의 확인적 요인분석

본연구에서산출한신뢰도(Cronbach's α)는전체 α

= .88, 적응적 완벽주의 α= .84, 부적응적 완벽주의

α= .86이었다.

우울증 척도. 본연구에서는 Radloff(1977)가 개

발하고, 전겸구와 이민규(1992)가 번안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CES-D는검증된기존의우

울척도들(BDI, SDS, MMPI-D) 가운데에서우울증

상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을 선정

한것으로서, 총 20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구성되

어있다. 점수가높을수록우울정도가높다고해석

한다. 본연구의신뢰도는Cronbach's α= .83이었다.

반추척도. Nolen-Hoeksema(1991)가 개발한 반

응양식 질문지(Response to Depressed mood

Questionnaire, RDQ)를 김진영(2000)이 요인 분석

하여 세 하위 요인으로 구분한 것을 사용하였다.

RDQ는 원래 우울한 상태에 있을 때의 반응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총 30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다. 김진영이 RDQ를 요인 분석한 결

과, 반추적, 반성적, 분산적 정서처리방식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확인되었고, 본 연구에서

는 반추적 정서처리방식의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2이었다.

자료처리

완벽주의가 적응적인 측면과 부적응적인 측면으

로 구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 분석

및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

계에서 반추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18.0,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 과

적응적 및 부적응적 완벽주의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적응적 요소와 부적응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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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PC PE DA PS O 반추 우울

CM -

PC .390** -

PE .357** .368** -

DA .550** .315** .232** -

PS .486
**

.039 .311
**

.285
**

-

O .204
**

-.074
*

.130
**

.180
**

.464
**

-

반추 .533
**

.333
**

.130
**

.557
**

.128
**

-.007 _

우울 .359** .267** .140** .338** .077* -.039 .595** _

M 25.90 8.46 15.04 12.63 23.14 20.17 36.10 33.31

SD 6.11 2.80 3.62 2.84 4.15 4.06 9.67 7.52

*p<.05, **p<.01.

주. CM(실수에 대한 염려), PC(부모의 비난), DA(수행에 대한 의심), PE(부모의 기대), PS(개인적 기준), O(조직화)

표 3. 완벽주의와 우울의 상관관계

적(표 1) 및 확인적 요인분석(표 2)을 하였다. 요

인추출은 주축 요인 분해법(principal factor

analysis)으로 했고,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사

각 회전(oblique rotation)을 했다. 탐색적 요인분

석 결과 2가지 요인이 확인되었다. 실수에 대한

염려(CM), 부모의 비난(PC), 부모의 기대(PE), 수

행에 대한 의심(DA)은 <요인 1>에, 그리고 개인

적 기준(PS)과 조직화(O)는 <요인 2>에 해당되

었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의 33.44%, 요인 2는

46.94%를 설명하였다. 요인 1과 요인 2는 선행연

구들에서 주장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적응적

완벽주의와 각각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1요인 모형의 부합치는

RMSEA>.10으로 나쁜 적합도이며 2요인 모형은

괜찮은 적합도에 해당하는 RMSEA<.08의 지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완벽주의를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구성 개념으

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요인 1과 2가 각각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적응

적 완벽주의에 해당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우울

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요인 2(적응적 완벽

주의)의 하위요인인 ‘조직화’는 우울과 부적 상관

을 보였지만 유의미하지 않았고, ‘개인적 기준’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

구의 사례수의 크기를 고려할 때 이 계수(r=.077)

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실용적으로 유의

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적응적 완벽주의는

우울과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요인 1

(부적응적 완벽주의)과 우울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요인 1의 모든 하위 요소들도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요인

분석 결과에 더하여, 우울과의 차별적 결과를 통

해 완벽주의가 적응적 요소와 부적응적 요소로

구분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의 매개효과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의 매개 효과

를 검증한 결과, 적응적 완벽주의는 반추를 유의

하게 예측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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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R2 △R2 F β

반추 부적응적 완벽주의 .297 .296 297.359 .545***

우울

부적응적 완벽주의 .148 .147 121.413 .384***

부적응적 완벽주의

반추
.359 .357 195.394

.087
*

.548
***

반추 실수에 대한 염려 .285 .284 280.376 .533
***

우울

실수에 대한 염려 .129 .127 103.579 .359
***

실수에 대한 염려

반추
.356 .354 194.033

.059

.563***

반추 부모의 비난 .111 .110 88.059 .333

우울

부모의 비난 .071 .070 53.956 .267

부모의 비난

반추
.359 .357 196.640

.079
**

.568
***

반추 수행에 대한 의심 .310 .309 316.669 .557
***

우울

수행에 대한 의심 .115 .113 90.778 .338
***

수행에 대한 의심

반추
.353 .351 191.405

.012

.588***

*p<.05, **p<.01, ***p<.001.

표 4. 완벽주의와 우울에서의 반추의 매개효과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반추를 유의하게 예측하였

으며(β=.545, p<.001), 우울에 대해서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β=.384, p<.001). 매개 변인인 반추를

투입하였을 때 반추가 우울에 미치는 설명력이

유의하였으며(β=.547, p<.01), 부적응적 완벽주의

가 우울에 미치는 설명력은 줄어들었다(β=.087,

p<.05). 따라서 반추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

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적응적 완벽주의의 하위 요인들과 우울의 관계

에서의 반추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조직화’

는 반추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개인적 기준’은 통계에 대한 설

명량이 0.6%로 낮았다. 따라서 적응적 완벽주의

하위요인들과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의 매개효과

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기대’

는 반추에 대한 설명량이 1.7%로, 비록 통계적으

로는 유의미하나 실용적인 유의미성이 낮아 매개

효과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 ‘실수에 대한 염려’

는 반추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β=.533, p<.001),

우울에 대해서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β=.359,

p<.001). 매개 변인인 반추를 투입하였을 때 반추

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나(β=.563,

p<.001), 실수에 대한 염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력은 유의하지 않았다(β=.059, p<.05). 따라서 실수

에 대한 염려와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는 완전 매

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비난’은

반추를 유의하게예측하였으며(β=.333, p<.001), 우

울에 대해서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β=.267,

p<.001). 매개 변인인 반추를 투입하였을 때 반추

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β=.568,

p<.001), 부모의 비난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었다(β=.079, p<.05). 따라서 반추는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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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R2 △R2 F β

반추 부적응적 완벽주의 .304 .302 147.527 .552***

우울

부적응적 완벽주의 .131 .129 50.624 .362***

부적응적 완벽주의

반추
.307 .303 74.008

.084

.503
***

반추 실수에 대한 염려 .274 .272 127.508 .523
***

우울

실수에 대한 염려 .112 .109 42.335 .335
***

실수에 대한 염려

반추
.306 .301 73.685

.064

.517***

반추 부모의 비난 .167 .164 67.592 .408***

우울

부모의 비난 .093 .090 34.277 .304***

부모의 비난

반추
.310 .306 75.337

.096

.511
***

반추 수행에 대한 의심 .302 .300 145.565 .549
***

우울

수행에 대한 의심 .099 .097 36.970 .315
***

수행에 대한 의심

반추
.302 .298 72.356

.017

.540***

*p<.05, **p<.01, ***p<.001.

표 5. 남성의 완벽주의와 우울에서의 반추의 매개효과

비난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에 대한 의심’은 반추를 유

의하게 예측하였으며(β=.557, p<.001), 우울에 대해

서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β=.338, p<.001). 매개

변인인 반추를 투입하였을 때 반추가 우울에 미치

는 설명력이 유의하였으며(β=.588, p<.001), 수행에

대한 의심이 우울에 미치는 설명력은 유의하지 않

았다(β=.012, p<.001). 따라서 수행에 대한 의심과

우울과의 관계에서도 반추는 완전 매개 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의

매개효과: 성차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기에, 반추의 역할이 남녀 모

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날지를 확인해 보았다. 남성

의 경우,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반추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β=.552, p<.001), 우울에 대해서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β=.362, p<.001). 매개 변인

인 반추를 투입하였을 때 반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β=.503, p<.001),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

았다(β=.084, p<.001). 따라서 남성 부적응적 완벽

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는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반추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β=.531,

p<.001), 우울에 대해서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β

=.391, p<.001). 매개 변인인 반추를 투입하였을

때 반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β=.551, p<.001),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우울에 미

치는 영향력은 유의했다(β=.100, p<.05). 따라서

여성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반

추는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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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R2 △R2 F β

반추 부적응적 완벽주의 .282 .280 143.031 .531***

우울

부적응적 완벽주의 .153 .151 65.494 .391***

부적응적 완벽주의

반추
.372 .368 107.166

.100
*

.551
***

반추 실수에 대한 염려 .274 .272 138.052 .524
***

우울

실수에 대한 염려 .126 .124 52.576 .355
***

실수에 대한 염려

반추
.368 .364 105.564

.056

.576***

반추 부모의 비난 .088 .085 35.303 .297***

우울

부모의 비난 .066 .064 25.902 .257***

부모의 비난

반추
.372 .369 107.819

.089
*

.578
***

반추 수행에 대한 의심 .324 .322 175.431 .569
***

우울

수행에 대한 의심 .127 .124 53.010 .356
***

수행에 대한 의심

반추
.365 .362 104.657

.021

.592***

*p<.05, **p<.01, ***p<.001.

표 6. 여성의 완벽주의와 우울에서의 반추의 매개효과

적응적 및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하위 요인들과

우울의 관계에서의 성별 반추의 매개효과를 검증

한 결과 남녀 모두 개인적 기준, 부모의 기대, 조

직화는 설명량이 부족하거나 Baron & Kenny

(1986)의 매개 분석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

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의 실수에

대한 염려는 반추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β

=.523, p<.001), 우울에 대해서도 유의하게 예측하

였다(β=.335, p<.001). 매개 변인인 반추를 투입하

였을 때 반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

였으며(β=.517, p<.001) 실수에 대한 염려가 우울

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β=.064,

p<.05). 여성의 실수에 대한 염려는 반추를 유의

하게 예측하였으며(β=.524, p<.001), 우울에 대해

서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β=.355, p<.001). 매개

변인인 반추를 투입하였을 때 반추가 우울에 미

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β=.576, p<.001) 실수

에 대한 염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유의하지

않았다(β=.056, p<.05). 따라서 남녀 모두 실수에

대한 염려와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는 완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부모의

비난은 반추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β=.408,

p<.001), 우울에 대해서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β

=.304, p<.001). 매개 변인인 반추를 투입하였을

때 반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

(β=.511, p<.001) 부모의 비난이 우울에 미치는 영

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β=.096, p<.05). 여성의

부모의 비난은 반추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β

=.297, p<.001), 우울에 대해서도 유의하게 예측하

였다(β=.257, p<.001). 매개 변인인 반추를 투입하

였을 때 반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

였으며(β=.578, p<.001) 부모의 비난이 우울에 미

치는 영향력은 줄어들었다(β=.089, p<.05). 그러므

로 남성은 부모의 비난과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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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반면, 여성은 부분 매

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수행에

대한 의심은 반추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β

=.549, p<.001), 우울에 대해서도 유의하게 예측하

였다(β=.315, p<.001). 매개 변인인 반추를 투입하

였을 때 반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

였으며(β=.540, p<.001) 수행에 대한 의심이 우울

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어 유의하지 않았다(β

=.017, p<.05). 여성의 수행에 대한 의심은 반추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β=.569, p<.001), 우울에

대해서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β=.356, p<.001).

매개 변인인 반추를 투입하였을 때 반추가 우울

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β=.592, p<.001)

수행에 대한 의심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

어들어 유의하지 않았다(β=.021, p<.05). 그러므로

남녀 모두 수행에 대한 의심과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가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응적

및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의

매개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런 관

계성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개의 하위 차원은 두개

의 상위 요인구조로 묶이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

를 다시 확인적 요인분석 했을 때도 모형의 적합

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완벽주의는 두 요

인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요인 2는

적응적 완벽주의로, ‘개인적 기준(PS)’과 ‘조직화

(O)’가 포함되었다. 요인 1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로, ‘실수에 대한 염려(CM)’, ‘부모의 비난(PC)’,

‘부모의 기대(PE)', '수행에 대한 의심(DA)'이 포

함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완벽주의에는 양면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Cox, Enns, Clara(2002)의 연구

에서는 ’부모의 기대‘ 요인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적

응적 요소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들(예,

Chang, Watkins, & Banks, 2004; Frost et al.,

1993)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완벽주의 2요인을 우울과 상관시켰을 때 요인

1(부적응적 완벽주의)과 우울 간에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고, 요인 2(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 간에

는 상관이 없거나(조직화), 있더라도 임상적 의미

에서 낮은 정적 상관(개인적 기준)이 있었다. 이

는 Adkins와 Parker(1996), 그리고 Frost 등(1993)

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서, 우울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완벽주의가 적응적 측면과 부적응적 측

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

의 관계에서 반추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과의 관계에서만 반추

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부적응적 완

벽주의가 우울에 직접 영향을 줄 수도 하지만, 반

추를 거칠 때 우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 결과는 반추가 부적응적 완벽주의

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Patrick 등(2008)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

의 중에서도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은 우울과의 관계에서 반추가 완전매개의 역

할을 하고 있으며, ‘부모의 비난’과 우울의 관계에

서는 반추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같

은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용돈, 학비를 의존하는 등 부모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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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벗어나지 못하여 부모의 비난이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부

모의 비난이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학생 표본만의 특징인지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부모의 기대’ 요인이 우울과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추의 매개효과는 설명

량이 너무 낮아 실용적인 유의성은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기대’요인과 우울과의 관

계에서 반추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추측

하자면 ‘기대’라는 특성이 과하면 심리적인 부담감

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대학생들에서는 아직

부모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므로 반추를 거치지

않아도 직접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서양 학생들에 비해 부모에 대한 의존도와

기간이 더 긴 한국 대학생의 특성 상 ‘부모의 기

대’ 요인과 반추 및 우울의 관계는 다양한 연령층

과 직업군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에 따른 반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남

성의 경우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과의 관계에

서는 반추의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는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남녀 모두 부

적응적 완벽주의의 하위 요인들 중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과 우울과의 관계에서는

반추가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부모의 비난’

에서는 남성의 경우 반추가 완전매개 효과가 나

타났지만, 여성에서는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남성은 부모의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볍게

흘려들을 수 있지만 여성은 보다 부모의 비난에

직접적인 상처를 받는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존

의 다차원적인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적응적 및

부적응적의 2 요인을 가지고 우울과의 관계에서

의 반추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완벽주의의

양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사건을 경험했

다고 하더라도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지배적인

사람들은 반추를 거친다 하더라도 우울에 빠지지

않고 보다 긍정적인 삶을 살 것으로 생각된다. 이

는 완벽주의의 긍정적 측면인 ‘추구와 노력’이 높

은 수준의 성실성, 외향성, 인내성, 긍정적 정서,

삶의 만족도, 적극적 대처 스타일, 그리고 성취도

와 관련이 있으며 낮은 자살 사고와도 관련이 높

기 때문이다(Stoever & Otto, 2006). 그러므로 부

적응적 완벽주의의 감소만이 아니라 적응적 완벽

주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아

울러 적응적 완벽주의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우울

과 같은 부정적 특성뿐만 아니라 낙관성이나 자

기효능감 등을 높이는 전략이 더해져야 할 것이

다. 완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지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서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완벽주의자들은

우울한 느낌에 대해서 반추하고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곱씹는 경향이 있다(Flett et al., 2011). 따

라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에게는 주의전환과

같은 인지적 방략의 개입을 통하여 반추를 감소

시킴으로써 이용한 우울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매개경로에 남녀 간의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본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직까지 남녀 차이의 잔재가 남아 있는 한국 사

회에서 남성/여성들은 가정 및 사회로부터 성취를

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완벽주의적인 특성이 요

구되어 왔을 수 있다. 따라서 완벽주의 요인 중

에서도 ‘부모의 비난’ 요인과 같이 타인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피드백과 연관이 있는 요인에 직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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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치료적 접근

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측컨대 불평등의 경험이 많은

높은 연령대이면서 직장생활을 겸하는 여성일수

록 이와 같은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적 특성이 더

욱 요구되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완벽주의

의 관련 연구에서는 연령별 차이를 함께 살펴보

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앞서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대학생

집단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제약점이나 특수성

때문에 완벽주의의 요인 중에서도 특정 하위 요

인이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달리 말하면 다른 집단이나 다른 직업군에서는

또 다른 특정 하위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집단에서

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로, 본 연구의 사용된 자료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로 얻어진 것이다. 자기 보고식 질문지는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완벽주의라는 특성은 현대사회에서는 긍정

적인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다 완벽

주의 특성을 추구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보고, 행동측정법

과 같은 보다 다양한 평가를 병행해야 더욱 분명

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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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Rumination

and Depression : Adaptive Perfectionism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Ji-Yeon Park In-Hyae Yi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confirm whether perfectionism comprises of two different factors, adaptive

or maladaptive,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ese factors cause opposite effects on depression,

and also to explore whether mediation of rumination acts differently in relation to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Three questionnaires were put forward for a sample of 735 (705

samples used) university students, by using MPS, RDQ and CES-D, and the resulting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perfectionism was comprised of adaptive and maladaptive factors. While adaptive

perfectionism does not correlate with depression, the maladaptive factors appear to have

meaningful correlations with depression and the rumina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The study also showed that sexual differences exist, as

in males, the ruminat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while only showing partial mediation effects in females. It was especially noted that under

the sub-criterion of “parental criticism and depression”, males have shown to have full

mediation effects from rumination as opposed to females only showing a partial effect.

Furthermor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from the two factors of perfectionism, adaptive

and maladaptive, only the maladaptive perfectionism was correlated with depression.

Rumination is identified as a cognitive factor which mediates the effects of depression from

maladaptive perfectionisms.

Keywords: Adaptive perfectionism, Maladaptive perfectionism, Rumination,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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